
J East Asian Soc Diet Life
28(2): 112∼122 (2018)
http://dx.doi.org/10.17495/easdl.2018.4.28.2.112

112

서 론

카페인은 약 63종의 식물체 중 잎류, 씨앗류, 열매류 등의
메틸잔틴류(methylxanthines)로 알려져 있는 물질로, 커피, 코
코아콩, 콜라넛트 및 잎차류의 주요 성분이며(Roehrs T & 
Roth T 2008), 탄산음료류와같은가공음료를제조할때향미
증진제, 신맛 또는 단맛 조절제로 사용되어 왔다(Drewnow-
ski A 2001). 청소년들이 섭취해 온 커피류, 차류, 탄산음료
류, 에너지음료류 및 초콜릿가공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들에
각기 다른 카페인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2016a).
일반적으로 카페인은적당량 섭취했을때 피로감감소, 운

동능력의 향상 및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을줄 뿐만아니라

(Nawrot P 등 2003; Heckman MA 등 2010), 카페인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caffeic acid, chlorogenic acid)의 항산화
능으로다양한성인병예방에도도움이되는것으로알려져있

다(Vignoli JA 등 2011). 그러나 과잉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
려 정신적인 불안감을 비롯한 신경과민 증상, 소화기관계 질
환, 골밀도감소, 심장병과같은질병들을유발하는것으로보
고되고있어(Orbeta RL 등 2006; Nordt SP 등 2012),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는 청소년들의 일일 최대 카페인 안전섭취 권

고량을 몸무게 1 kg당 2.5 mg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몸무
게가 50 kg인 경우 최대 125 mg에 해당된다(MFDS 2016b).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류인 ‘에너지음

료류’와 ‘커피류’를 비롯한 차류, 초콜릿가공품 등의 다양한
카페인 함유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Reid JL 등 2015).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중심의 교육환경에 노출되
어있어 수업시간의집중도향상과 학업시간 확보를 위한 수

용인지역 고등학생의 카페인 섭취수준에 따른 카페인에 대한
인식도, 지식도 및 구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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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wareness, knowledge, and purchasing behavior of caffeine according to the caffeine intake level 
(<30 mg, 30∼60 mg, 60∼90 mg, and >90 mg) of high school students (171 males and 139 females) in the Yongin region. 
The awareness of low doses of caffeine was higher in the <30 mg group (70.7%) and awareness of high doses of caffeine 
was higher in the >90 mg group (30.0%) (p<0.001). Withdrawal symptoms included ‘sleep disorder’ in all groups and ‘fatigue’ 
was higher in the >90 mg group (30.0%)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p<0.01). The knowledge score of ‘coffees’ and 
‘energy drinks’ was higher, whereas ‘chocolate ice cream’, ‘carbonated soft drinks’, and ‘confectionaries with chocolate’ was 
lower regardless of the caffeine intake level (p>0.05). The main purpose of purchasing ‘energy drinks’ was ‘sleepy’ except 
for the 30∼60 mg group (p<0.05). The percentage of those checking the food labelling related to caffeine when buying 
caffeinated foods was low in all groups (<30 mg, 13.0%; 30∼60 mg, 13.5%; 60∼90 mg, 15.0%; >90 mg, 26.7%) (p>0.05). 
The results of factors affecting whether the students checked the food labelling related to caffeine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having awareness of ‘don’t know caffeinated foods’ checked the labels 6.50 times more than those reporting ‘know caffeinated 
foods’ (p<0.05). In conclusion, the degree of knowledge and checking food labelling for caffeine was low regardless of the 
caffeine intake level. Therefore, providing better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on the functionality and adverse effects of 
caffeine to high school students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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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류를 주로 소

비하고있다(Kim MA 2013; Sampasa- Kanyinga H 등, 2017).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류의 과잉섭취는 약물복용이나 거친 행

동, 과잉행동장애 및 성적인 위험행동들과 상관성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Malinuaskas  BM 등 2007; Miller KE 
2008),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고카페인에너지음료섭취에따
른사망사고를보도한예가있어청소년기의카페인과잉섭취

가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Bloomberg Businessweek 2017; 
CBCNEWS 2017).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카페인의 섭취량과 식습관 및 생

활습관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결과, 카페인 섭취량이 많은
학생일수록단음료류와인스턴트식품의섭취가많았고, 컴퓨
터이용시간이늘고활동량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Sim 
HW 2010). 반면,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로부터 카페인 섭취
를 줄일것을권유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던 학생들은경험이

없던 학생들에 비해 카페인 섭취를적게하는것으로나타나

(Lee SJ 등 2014), 카페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 카페인에 대한지식수준을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 카페인 함유식품의 과잉섭취가 건강에 해롭
다고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카페인 섭취에 대한 자가 인식도
및 지식수준은 매우 낮았다(Sim HW 2010; Lee SJ 등 2014).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인에 대한 인식도 연구결과

에서도 카페인의 유해인식도 비율은 69.6%로 높았던 반면, 
카페인을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한학생도 11%가 있었으며, 
카페인의 부작용을 경험한 학생은 23.6%였다고 보고하였다
(Chang YE & Chung HK 2010).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주요 구매장소가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보다 쉽고
무분별하게 카페인 함유식품을 구매한다고 보고하여(Yoo 
HS & Sim KH 2014; Park SH 등 2017), 청소년들이 카페인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카페인 섭취에 대한 인식도 없이

카페인을 과량으로 섭취할 수있는가능성이있는 것으로여

겨진다.
청소년기의 50 kg의 몸무게를 가진 청소년이 하루에 커피

1잔(84.41 mg)과 에너지음료 1캔(62.18 mg)만을 섭취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일 총카페인섭취량은일일최대 카페인안

전섭취량(125 mg)을 이미 초과하는 146.59 mg에 해당된다
(MFDS 2016a). 카페인의 하루 섭취량은 어린이, 청소년, 성
인 등의특정한 집단들마다 선호하는 식품의종류 및음료류

(예를 들면, 국내 시판 에너지음료류 20종의 카페인 함량은
최소 1.0 mg에서 최대 162.4 mg을 나타냄)의 차이와 섭취량
이 달라 일일 총 카페인 섭취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Knight CA 등 2006; Korea Consumer Agency 2017), 인체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은 성별, 나
이, 몸무게,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 등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

을줄수 있으므로더욱유의해야한다(O’Keefe JH 등 2013).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인에 대한 인식도, 

지식도 및 구매행동은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른 차이 연구 또는 에너지음료류에 국한된 고카페인 음료류

의 섭취빈도와의 인식도 및 지식도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가주를 이루었다(Lee SJ 등 2014; Yoo HS & Sim KH 2014; 
Park JS 등 2015; Ra JS 등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로 섭취하는 카페인

이 함유된 음료류를 포함한 다양한 카페인 함유식품류 각각

에 대해 일일 총 카페인 섭취량을 조사한 후 카페인 섭취수

준별로 분류하였다. 이 후 카페인 섭취수준에 따른 카페인에
대한 인식도, 지식도 및 구매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카페인 함유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표

시 확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
구결과는 고등학생들의 카페인 섭취수준에 따른 카페인에

대한 인식도, 지식도 및 구매행동을 조사한 자료로서 청소년
기의카페인 함유식품의 안전한섭취및 건강한구매를유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은 경기도 용인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학생과여학생 310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고등학교 정규과정의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있

었던 학생들로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학생

들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구의 진행사항 및
설문지 구성내용에 대해 충분한 숙지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한 학생들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진행과정은 전주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jjIRB-160816-HR-2016-0807)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였으
며, 연구 방법은 설문지법으로 대면조사를 통해 자기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2. 연구 내용
설문지 내용에 포함된 문항들은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

구들(Sim HW 2010; Lee SJ 등 2014; Kang MJ 2015)을 참조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 작성된 후 사용되었다. 설문
내용은 일반 사항, 일일 평균 카페인 섭취량, 카페인 함유식
품에 대한 인식도, 지식도 및 구매행동으로 구성되었다. 설
문지의 세부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사항
일반 사항은 성별 및 학년으로 총 2문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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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일 평균 카페인 섭취량
카페인 함유식품들에 대한 일일 평균 섭취량의 조사는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섭취한다

고 보고한 식품류(커피류, 차류, 탄산음료류, 에너지음료류, 
가공우유류, 초콜릿류, 초콜릿을 제외한 초콜릿 함유 과자류
및 아이스크림류)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후 조사하였다(MFDS 
2016a). 일일 평균 카페인 섭취량 조사는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특정 카페인 함유식품들에 대해 월별, 주당 또는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횟수로 질문하여 조사한 후 식품

의약품안전처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각 식품군별 평균

카페인 함유량(유사 식품류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
에 대해카페인 함량을조사한후 평균량을 제시한데이터베

이스) 또는 그 식품에 해당되는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계
산하였다(MFDS 2016a). 일일 평균 카페인 섭취량(mg/d)은
컴퓨터로 계산한후섭취수준에따라 4개의군(30 mg 미만군, 
30∼60 mg 미만군, 60∼90 mg 군 및 90 mg 초과군)으로 분
류하였다.

3)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인식도
평소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정도에 대한 자가 인식

도(적게, 보통, 많이) 1문항, 카페인 함유식품의 유해인식도
(예, 아니오) 1문항, 유해한 이유(수면장애, 불규칙한 심장박
동, 불안감, 이뇨작용, 속쓰림, 두통) 1문항, 과잉 섭취 시 나
타나는 증상(수면장애, 불규칙한 심장박동, 불안감, 이뇨작
용, 속쓰림, 두통, 식욕저하, 손발절임, 증상 없음) 및 금단증
상(피로감, 두통, 불안감, 불면, 집중력 감소, 증상없음)에 대
해 각 1문항으로 1개를 선택하였으며 총 5문항이었다. 

4)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지식도
카페인 및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지식도는 자가 인식도

와 실제 지식점수를 조사하였다. 자가 인식도는 카페인과 고
카페인함유식품에 대해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모른다, 조금알고있다, 잘알고있다)에대해각 1문
항으로 총 2문항이었다. 실제 지식점수는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군들과 카페인을 함유하지 않은 군들에 대한 구분을 기

준(정답, 1점; 오답, 0점)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인 식품
군들은 다음과 같다. 커피류, 차류(녹차, 홍차), 탄산음료류, 
에너지음료류, 커피향 음료류, 오렌지주스, 초콜릿 함유 과자
류, 아이스크림류(녹차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요
구르트, 딸기향 우유류 및 두유에 대한 문항으로 총 13문항
이었다. 

5)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구매행동
구매행동은 구매목적, 구매장소 및 식품표시 확인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구매행동은 카페인이 함유된 주요 식
품군들(커피류, 차류, 탄산음료류, 에너지음료류, 가공우유
류, 초콜릿 및 초콜릿을 포함한 과자류, 아이스크림류)의 구
매목적(맛이 좋아서, 목이 말라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 수업
에집중하려고, 습관적으로, 친구들이 마시니까, 스트레스해
소를위해서, 배가고파서, 건강에좋다고생각해서)에대해각 
1문항씩에 대해 주요한 구매목적 1개를 선택하였으며 총 7
문항이었다. 구매장소는 커피류와 커피류를 제외한 카페인
함유식품들에 대해 각 1문항으로 주요 구매장소(커피전문점, 
편의점, 대형마트, 자판기및기타) 1개를선택하였으며, 총 2
문항이었다. 카페인 함유식품의 구매 시 카페인 함량의 확인
관련문항은식품표시확인여부 1문항과식품표시를확인하
지않는다면그이유(관심없어서, 잘안보여서, 카페인함량표
시가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도움이 안돼서, 믿을 수 없
어서)에 대해 1가지를 선택하는 1문항으로 총 2문항이었다. 

3. 통계 처리
연구 대상자의 일일 평균 카페인 섭취량을 조사한 후, 섭

취수준에 따라 4개의 군(30 mg 미만군, 30∼60 mg 미만군, 
60∼90 mg 군및 90 mg 초과군)으로 분류한 후 카페인 섭취
수준에 따른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인식도, 카페인 및 카
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자가 지식도 및 카페인 함유식품들의

구매행동에 대한 결과는 빈도와 퍼센트로 계산한 후 교차분

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카페인 섭취수준에 따른
카페인 함유식품의 지식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계산한

후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실시한다음,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사후 검증하였다. 카페인 함유식
품의 구매 시 카페인 함량의 확인을 위한 식품표시 확인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성별, 학년, 일일 평균 카페인 섭취수준, 
카페인 및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인식도, 카페인의 유해
인식도)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 윈도우 버전
20.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 p<0.05에서 검증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 사항 및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인식도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171명(55.2%), 여학생이

139명(44.8%)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99명(31.9%), 2학년
106명(34.2%), 3학년 105명(33.9%)이었다(Table 1). 연구 대
상자의일일평균카페인 섭취량에 따라 분류한 결과, 30 mg 
미만군 208명, 30∼60 mg 미만군 52명, 60∼90 mg 군 20명
및 90 mg 초과군 30명이었다(Table 2). 카페인 섭취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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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310) 

Variables  N(%) 

Gender
Male 171(55.2)

Female 139(44.8)

Grade

First  99(31.9)

Second 106(34.2)

Third 105(33.9)

따른 평소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정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적게 섭취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 mg 미
만군이 70.7%로 가장 높았으며, ‘많이 섭취한다.’라고 응답
한 비율은 90 mg 초과군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0.001). 그러나 90 mg 초과군의 50%는 적당히, 20%는 적
게 섭취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인 섭취에 대한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여고
생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인함유 음료류에 대한 교육의 필요

성에 대한 조사결과, 카페인 중독군(2.8점)이 일반군(3.6점)
보다 낮게 나타나(Park SH 등 2017), 특히 카페인을 상대적

으로 많이 섭취하는 고등학생들의 카페인 섭취에 대한 인식

도 및 교육요구도를 올려 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카페인에 대한 유해 인식도는 60 mg 미만군들(30 mg 미

만군, 63.9%; 30∼60 mg 미만군, 59.6%)이 60 mg 이상 섭취
하는 군들(60∼90 mg 군, 40.0%; 90 mg 초과군 46.7%)에 비
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유해하다고 생각
하는 이유는 90 mg 초과군은 ‘수면장애’와 ‘불규칙한 심장박
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3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모든 군들은 ‘수면장애’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금단증상은 일일 카페인 섭취량에 상관없이 모든 군에
서 ‘증상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90 mg 초과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43.3%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p<0.01). 대신에 90 mg 초과군은 ‘피로감’이라고응답한 
비율이 30.0%로다른군들에비해가장높게나타났다(p<0.01).
카페인은 적당량 섭취했을 경우,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

계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피로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아 학업에임할때 집중력을향상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awrot P 등 2003; Heckman 
MA 등 2010). 그러나 정기적이고 꾸준한 카페인의 섭취습관
은카페인에대한의존성을 유발시켜중단할경우, 수면장애, 

Table 2. Awareness of caffeinated foods  n(%) 

Variables
Caffeine intake level (mg/d)

χ² p-value<30 
(n=208)

30∼60
(n=52)

60∼90
(n=20)

>90
(n=30)

Degree of
intake 

Low 147(70.7) 21(40.4)  7(35.0)  6(20.0)

54.947*** 0.000Moderate  52(25.0) 27(51.9) 11(55.0) 15(50.0)

High   9( 4.3)  4( 7.7)  2(10.0)  9(30.0)

Harmful
Yes 133(63.9) 31(59.6)  8(40.0) 14(46.7)

 6.906 0.075
No  75(36.1) 21(40.4) 12(60.0) 16(53.3)

Reason for 
harmful
(n=186)

Sleep disorder  80(60.2) 17(54.8)  7(87.5)  5(35.7)

 7.830 0.251Irregular heartbeat  20(15.0)  6(19.4)  0( 0.0)  5(35.7)

Other  33(24.8)  8(25.8)  1(12.5)  4(28.6)

Symptom

Excessive 
intake

Sleep disorder  59(28.4) 15(28.8)  6(30.0)  8(26.7)

10.401 0.319
Diuretic action  15( 7.2)  8(15.4)  3(15.0)  7(23.3)

Other  42(20.2)  8(15.4)  4(20.0)  6(20.0)

No symptom  92(44.2) 21(40.4)  7(35.0)  9(30.0)

With-
drawal

Fatigue  34(16.3) 10(19.2)  4(20.0)  9(30.0)

17.116** 0.009Other  15( 7.2)  7(13.5)  2(10.0)  8(26.7)

No symptom 159(76.4) 35(67.3) 14(70.0) 13(43.3)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and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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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불규칙한 심장박동, 신경과민 등과 같은 금단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알려져 있다(Orbeta RL 등 2006; Chang YE 
& Chung HK 2010). 본 연구결과, 카페인 섭취량이 가장 많
은 90 mg 초과군은 다른 군들에 비해 ‘피로감’에 대한 금단
증상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경북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카페인의

섭취가 피로감을 완화시켜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Lee SJ 등 2014), 청소년들이 카페인의 금단증상으로 ‘피로
감’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카
페인 ‘에너지음료류’에 대한 유해인식도에 대한 조사결과에
서는 ‘안 위험함’이 8.1%, ‘그냥 그렇다’와 ‘약간 위험’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각 42.3%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음료류’에 대한 건강 위험도 인식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음료류 섭취 후
부작용을 경험한 대학생의 비율은 51.1%였으며, 주요한 부
작용으로는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순으로 나타났다(Park 
JS 등 2015). 선행연구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일일 정상 카페
인 섭취량(100∼400 mg/d)에 대해서도 ‘불안감’이나 ‘신경과
민’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Elkins RN 등
1981; Bernstein GA 등 1994), 청소년들의 카페인의 섭취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지식도
‘카페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90 mg 초과군은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26.7%)과 ‘잘 알
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40.0%) 모두 다른 군들에 비해 높
게 나타났으며, 30 mg 미만군은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p<0.05). 카페
인이 함유된 식품들에 대한 인식도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응
답한 비율이 90 mg 초과군에서 50.0%로 다른 군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들에 대한 지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과 함유되지 않은 식품 14종류에 대해
지식점수를 측정한 결과, 카페인 섭취수준에 상관없이 ‘커피
류’와 ‘에너지음료류’에 대한 지식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대한 지식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카페인 섭취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카페인 섭취수준에 상관없이 ‘탄산음료류’와 ‘초콜릿이
함유된 과자류’에 카페인이 있다고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약
56∼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유식품에대한

지식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커피류’와 ‘에너지음료류’에
대한 지식도는 높은 반면, ‘탄산음료류’와 ‘초콜릿우유’에 대
한 지식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Kang MJ 2015)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Reissig CJ 등(2009)은 청소년
들의 카페인 섭취에 ‘커피류’가 가장 큰 영향을주었으며, 그
다음으로 ‘에너지음료류’ 및 ‘탄산음료류’였다고 보고하였다. 
14∼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는 ‘탄산음료류’가 50%로 가장 높은 카페인
섭취에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 ‘커피믹스(18%)’, ‘캔커
피(12%)’ 순으로 나타났다(MFDS 2016b). 그러나 본 연구결
과, ‘커피류’와 ‘에너지음료류’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있었으나, ‘탄산음료류’에대한카페인 함유지
식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북지역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카페인과 건강에 대한 지식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하루에 2∼3잔 이하의 커피섭취는 건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율이 39.6%, 카페인의 섭취에
따른 철분흡수의 방해와 관련된 지식도의 정답율이 40.8%로
나타나(Lee SJ 등 2014), 청소년들의카페인과 관련된 영양지
식 및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들에 대한 지식정도는 낮은 것으

로 여겨진다.

3.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구매행동
카페인 함유식품들의 구매목적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와

‘차류’는 카페인 섭취량에 상관없이 ‘맛이 있어서’라고 응답
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탄산음료류’도 ‘맛
이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카페인 섭취량에 상관없이가
장 높게 나타났으나, 90 mg 초과군(43.3%)은 90 mg 미만군
들(30 mg 미만군, 63.0%; 30∼60 mg 미만군, 75.0%; 60∼90 
mg 군, 70.0%)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목이 말라서
(30.0%)’와 ‘기타(26.7%)’의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p<0.05). ‘에너지음료류’의 구매목적은 60∼90 mg 군
의 경우 ‘맛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 군들(30 mg 미만군, 38.0%; 30∼
60 mg 미만군, 34.6%; 90 mg 이상군, 53.33%)은 ‘졸음을 쫓
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아이스크림류’는 카페인 섭취량에 상관없이 모든 군에서

‘맛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90 mg 초
과군(63.3%)이 다른 군들(30 mg 미만군, 86.1%; 30∼60 mg 
미만군, 78.8%; 60∼90 mg 군, 9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p<0.05).
청소년들의 카페인 함유식품들에 대한 구매목적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카페인의 일일 섭취량의 고려 없이 전반적으
로 ‘맛이 있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잠을쫓
기 위해서’나 ‘수업시간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응답
한 비율이 높았다(Sim HW 2010; Lee SJ 등 2014). 특히, ‘잠
을 쫓기 위해서’는 주로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음료류’
와 ‘커피류’가 주를 이루었다(Reissig CJ 등 2009; Penn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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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등 2010; Lee SJ 등 2014). 인천지역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음료에 대한 중독군과 일반군의 에너지음료류 섭

취 후 효과에 대해 중독군은 83.3%, 일반군은 36.7%가 졸음
을 쫓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Park SH 등 2017). 본
연구결과에서는 60∼90 mg 군을 제외한 모든 군들이 ‘에너
지음료류’의 구매목적을 ‘졸음을 쫓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구매장소는 ‘커피류’의 경우, 카페인 섭취수준에 상관없이

‘편의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커피류’를 제
외한 모든 카페인 함유식품들에 대해서도 ‘편의점’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카페인 섭취수준에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인천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주된 구매장소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먹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으로는 ‘편의점’, ‘카페’ 순이라고 보고하였다(Choi JH 201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카페인 중독 여부에 따른 ‘에너지음
료류’의 주요한 구매장소는 카페인 중독 여부와 상관없이모
든 군이 ‘자판기’나 ‘편의점’이었다고 보고하였다(Park SH 
등 2017).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카페인 음
료류의 구매장소는 ‘편의점’이었으며, ‘공부할 때’ 주로 섭취
한다고 보고하였다(Yoo HS & Sim KH 2014). Park JS 등
(2015)의 연구에서는 주로 마시는 장소로 ‘도서관’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섭취목적이 ‘공부할 때 잠을 깨
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업에 집중하
기 위한 각성효과를 얻기 위해서 고카페인 음료류를 섭취한

다고 보고하였다. Lee JE 등(2013)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도서관(45.9%) 및 강의실(27.6%)과 같은 학교에서 주로 섭취
했다고 보고하여 대학생들의 고카페인 음료류의구매및 섭

Table 3. Degree of knowledge of caffeinated foods

Variables
Caffeine intake level (mg/d)

F or χ² p-value<30 
(n=208)

30∼60
(n=52)

60∼90
(n=20)

>90
(n=30)

Awareness

Caffeine

Don’t know  28(13.5)1)  5( 9.6)  3(15.0)  8(26.7)

14.002* 0.030Know a little 135(64.9) 29(55.8) 12(60.0) 10(33.3) 

Know well  45(21.6) 18(34.6)  5(25.0) 12(40.0)

Highly 
caffeinated food

Don’t know  36(17.3)  7(13.5)  2(10.0)  5(16.7)

3.221 0.781Know a little  90(43.3) 20(38.5) 10(50.0) 10(33.3) 

Know well  82(39.4) 25(48.1)  8(40.0) 15(50.0)

Knowledge 
score

Coffees 0.98±0.142) 0.98±0.14 1.00±0.00 0.97±0.18 0.232 0.874

Teas 
Green tea 0.76±0.43 0.79±0.41 0.65±0.49 0.80±0.41 0.606 0.611

Black tea 0.74±0.44 0.73±0.45 0.65±0.49 0.73±0.45 0.251 0.861

Carbonated soft drinks 0.64±0.48 0.63±0.49 0.65±0.49 0.73±0.45 0.330 0.804

Energy drinks 0.98±0.15 0.92±0.27 1.00±0.00 0.93±0.25 1.670 0.173

Coffee flavored beverages 0.79±0.41 0.73±0.45 0.85±0.37 0.73±0.45 0.578 0.630

Orange juice 0.74±0.44 0.81±0.40 0.70±0.47 0.73±0.45 0.438 0.726

Confectionaries with chocolate 0.63±0.48 0.56±0.50 0.65±0.49 0.63±0.49 0.376 0.770

Ice creams
Green tea 0.60±0.49 0.63±0.49 0.55±0.51 0.67±0.48 0.326 0.806

Chocolate 0.40±0.49 0.40±0.50 0.55±0.51 0.33±0.48 0.801 0.494

Yogurt 0.79±0.41 0.81±0.40 0.55±0.51 0.77±0.43 2.210 0.087

Processed milk with 
a strawberry flavor 0.67±0.47 0.71±0.46 0.65±0.49 0.73±0.45 0.279 0.841

Soybean milk 0.69±0.46 0.77±0.43 0.60±0.50 0.67±0.48 0.771 0.511
1),2) Data was expressed as frequency (percentage) and mean±S.D., respectively: correct, 1 point; incorrect, 0 point.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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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urchasing behaviors of caffeinated foods n(%) 

Variables

Caffeine intake level (mg/d)

χ² p-value<30 
(n=208)

30∼60
(n=52)

60∼90
(n=20)

>90
(n=30)

Purpose

Coffees

Tasty 111(53.4) 28(53.8) 13(65.0) 14(46.7)

 4.558 0.602Sleepy  59(28.4) 19(36.5)  4(20.0) 10(33.3)

Other  38(18.3)  5( 9.6)  3(15.0)  6(20.0)

Teas

Tasty  84(40.4) 26(50.0)  7(35.0) 14(46.7)

 6.702 0.733
Thirsty  57(27.4) 11(21.2)  3(15.0)  7(23.3)

Sleepy  26(12.5)  5( 9.6)  5(25.0)  4(13.3)

Other  41(19.7) 10(19.2)  5(25.0)  5(16.7) 

Carbon-
ated soft 
drinks

Tasty 131(63.0) 39(75.0) 14(70.0) 13(43.3)

14.773* 0.022Thirsty  58(27.9) 11(21.2)  4(20.0)  9(30.0)

Other  19( 9.1)  2( 3.8)  2(10.0)  8(26.7)

Energy drinks

Tasty  48(23.1) 13(25.0)  8(40.0)  4(13.33)

20.332* 0.016
Sleepy  79(38.0) 18(34.6)  3(15.0) 16(53.33)

Concentrating  26(12.5) 12(23.1)  7(35.0)  3(10.0)

Other  55(26.4)  9(17.3)  2(10.0)  7(23.33)

Processed 
milks

Tasty 159(76.4) 36(69.2) 18(90.0) 17(56.7)

 9.593 0.143Thirsty  16( 7.7)  4( 7.7)  1( 5.0)  5(16.7)

Other  33(15.9) 12(23.1)  1( 5.0)  8(26.7)

Confect-
ionaries

Tasty 164(78.8) 38(73.1) 17(85.0) 21(70.0)
 2.405 0.493

Other  44(21.2) 14(26.9)  3(15.0)  9(30.0)

Ice creams
Tasty 179(86.1) 41(78.8) 18(90.0) 19(63.3)

10.881* 0.012
Other  29(13.9) 11(21.2)  2(10.0) 11(36.7)

Place

Coffees

Coffee shop  36(17.3)  8(15.4)  4(20.0)  9(30.0)

 9.169 0.164Convenience store 114(54.8) 27(51.9) 15(75.0) 15(50.0)

Other  58(27.9) 17(32.7)  1( 5.0)  6(20.0)

Except coffee

Convenience store 111(53.4) 27(51.9) 11(55.0) 17(56.7)

 1.585 0.954Market  69(33.2) 18(34.6)  8(40.0) 10(33.3)

Other  28(13.5)  7(13.5)  1( 5.0)  3(10.0)

Checking
food labeling

Yes  27(13.0)  7(13.5)  3(15.0)  8(26.7)
 4.015 0.260

No 181(87.0) 45(86.5) 17(85.0) 22(73.3)

Reason for 
not checking
(n=265)

No attention 141(77.9) 34(75.6) 14(82.4) 16(72.7)

 1.363 0.968Inconspicuous  23(12.7)  5(11.1)  2(11.8)  3(13.6)

Other  17( 9.4)  6(13.3)  1( 5.9)  3(13.6)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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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장소가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
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카페인 함유식품을 알게 되는 경로는

TV, 라디오, 신문등의대중매체의광고가가장큰영향을주
며, 청소년들의 잦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접근성이 좋아졌
을뿐만아니라편의점등과같은곳에서쉽고간편하게구매

할 수있기 때문에청소년들의카페인 섭취제한이 더욱 어렵

다고 보고하였다(Lee SJ 등 2014;Yoo HS & Sim KH 2014).
카페인 함유식품을 구매할 때 카페인 함량과 같은 식품표

시의 확인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하지 않는다(30 mg 
미만군, 87.0%; 30∼60 mg 미만군, 86.5%; 60∼90 mg 군, 
85.0%; 90 mg 초과군, 73.3%)’라고 응답한 비율이모든 군에
서 ‘확인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
났으나, 카페인 섭취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카페인 섭취수준에 상관

없이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군에서 약
72% 이상을 나타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유식품
을 구매할 때고카페인음료류에 표시되어 있는 카페인 함량

표시 및 어린이 및 임산부에 대한 경고 문구를 본적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 51.3%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식품표시의 확인 정도와 관심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Yoo HS & Sim KH 2014). 대전지역 중학생들
을 대상으로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류에 대한 식품표시확

인정도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5점 만점 중 2.31로 나타나
식품표시 확인 정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Joo HH 2013)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식품표

시에 대한 확인 정도(남학생, 19.4%; 여학생, 17.1%) 및 카페
인주의문구에대한표시인식도(남학생, 34.7%; 여학생 31.1%)
도 매우 낮았다고 보고하였다(Kang MJ 2015). 본 연구결과
에서도카페인 함량에대한 식품표시 확인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4. 카페인 함유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 확인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들을 구매할 때 카페인과 관련된 식

품표시를 확인하는데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성별, 학년, 카페인 섭취수준, 카페인
에 대한 인식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카페
인 함유식품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비해 ‘조금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2.62배, ‘모른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6.50배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들을 구
매할 때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인천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음료류’에 대

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결과(Park SH 등 2017), 
정상체중군(3.4점)보다 과체중군(3.8점)이 카페인에 대한 영

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며(p<0.05), 카페인
중독군(2.8점)은 일반군(3.6점)에 비해 ‘에너지음료류’에 대
한 교육의 필요성 인식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p<0.05). 
대전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표시 요구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카페인 섭취량이 적을수록 식품표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카페인 섭취량은 어머
니학력이 낮을수록(p<0.001), 하루 중음료구입비가 증가할
수록(p<0.05) 식품표시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했다고 보고하
였다(Joo HH 2013). Han JA (2014)의고등학생및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류에 대한 부

정적인 기사를 경험한 후 ‘에너지음료류’의구매횟수와 양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8.7%였으며, 향후 부정적인
기사를 경험한다면 중단할 의향이 ‘있다’가 73.4%였다고 보
고하였다. Lee HW(2000)는 카페인의 과잉섭취를 막기 위해
서는 카페인 함유식품들에 대해서는 카페인의 함량 및 기능

의 표시화가 요구되며 특히, 청소년들이 섭취하는 주요 식품
들에 대해서는 카페인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

안하였다. 본 연구결과,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
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 비
해식품표시에대한확인정도가매우낮은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결과로부터 종합해 볼 때 청소
년들의 카페인함유식품에대한구매시 식품표시에 대한 확

인율이 낮았으므로 청소년들의 카페인 함유식품의 올바른

구매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카페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식품표시에 대한 영양교육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및 가정에서의 부모들을 통한

교육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경기도 용인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171명과 여학생 139명을 대상으로 일일 평균 카페인 섭취량
을 조사한 후 분류한 결과, 30 mg 미만군 208명, 30∼60 mg 
미만군 52명, 60∼90 mg 군 20명 및 90 mg 초과군 30명이었
다. 카페인 섭취수준에 따른 카페인에 대한 인식도, 지식도
및 구매행동을 조사한 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
소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에 대한 인식도는 ‘적게 섭
취한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30 mg 미만군이 70.7%로 가
장 많았으며, ‘많이 섭취한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90 mg 
초과군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카페인이
유해한 이유는 카페인 섭취수준에 상관없이 ‘수면장애’라고
응답하였으며, 금단증상으로는 ‘증상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90 mg 초과군(43.3%)이 다른 군들에 비해 낮은 반면
(p<0.01), ‘피로감(30.0%)’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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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높았다(p<0.01). 카페인에 대한 지식도는 카페인 섭취
수준에 상관없이 ‘커피류’와 ‘에너지음료류’에 대한 지식점
수는 높았으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탄산음료류’와 ‘초콜
릿이 함유된 과자류’에 대한 지식점수는 낮았다.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들의 구매목적은 ‘맛이 있어서’가 주요한 이유였
으나, ‘에너지음료류’는 60∼90 mg 군을 제외한 모든 군들은
‘졸음을쫓기위해서’라고응답한비율이많았다(p<0.05). ‘탄
산음료류’와 ‘아이스크림류’의 구매목적은 카페인 섭취수준
에 상관없이 ‘맛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
나, 다른군들에비해 90 mg 초과군의응답비율이 가장낮았
다((p<0.05). 구매장소는 카페인 섭취수준에 상관없이 ‘편의
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카페인 함유식품을
구매할때식품표시는 ‘확인하지않는다(30 mg 미만군, 87.0%; 
30∼60 mg 미만군, 86.5%; 60∼90 mg 군, 85.0%; 90 mg 이
상군, 73.3%)’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군에서 70% 이상으
로 나타났다. 식품표시 확인에 성별, 학년, 카페인 섭취수준, 
카페인에 대한 인식도 및 유해인식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으나, 카페인 함유식품들에 대해 평소 ‘잘 알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에 비해 ‘그저 그렇다’는 2.62배, 

‘모른다’는 6.50배 정도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5). 본 연구결과, 카페인 섭취수준에 상관없이 카페
인에 대한 지식수준과 식품표시 확인율은 매우 낮았으며, 
‘편의점’을 통해 카페인 함유식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었다. 
또한 평소 카페인에 대해 ‘모른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 비해 식품표시 확인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주로 섭취하
는고카페인 식품을중심으로 한카페인의기능및 부작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건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가정과 국가가 연계된 카페인과 관련된 관리지침의 개발

및 양질의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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